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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청년의 정신건강 회복을

위한“마인드링크”서비스 시작

   -15~34세 청년세대 대상 정신건강을 위한 조기발견 및 치료체계 구축

   - 심층평가, 사례관리, 청년특화프로그램, 치료비 지원 등 통합서비스 제공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인천의 10개 군‧구 전역에서 청년세대의 

정신건강 회복을 위한“마인드링크(mindlink)”서비스를 실시한다고 

20일 밝혔다.

“마인드링크”서비스는 정신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은 15~34세 청소년 

및 청년이 증상 발병 후 조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지원체계를 

강화하고 회복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.

올해 1월 발표한 보건복지부‘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-제2차 정신

건강복지기본계획(안)’에 따르면, 연간 약 11,000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

증상 악화 후 첫 치료를 시작하고 있다.  

정신질환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 구별이 어렵고 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

인식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, 중증질환으로 진행



- 2 -

되거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사례관리,

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의 이용이 필요하다. 

인천시는 청년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

(12개소) 등에 12억 3천만원을 투입하고, 18명의 전담인력을 통해 조기

발견 및 치료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

계획이다.

또한, 교육청, 병무청, 대학교, 정신의료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고위험군을 

발굴하고, 발굴된 대상자에게 ▲정신건강 심층평가 ▲사례관리 ▲정신

건강 특화프로그램(인지치료, 행동활성화치료 등) ▲정신과적 치료비 

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.

특히, 정신질환 중 조현, 기분(정동) 장애 등 특정 진단코드로 5년 이내 

최초 진단받은 인천시 거주 청(소)년이면 소득 제한 없이 진단‧검사비와 

외래 및 입원치료비를 연간 50만 원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. 

정신건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기타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 

인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(www.imhc.or.kr)를 참고하거나 정신

건강 상담전화(☎1577-0199)로 문의하면 된다. 

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“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청(소)년의 

치료 시작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

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 사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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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붙임> 인천시 정신건강 브랜드 마음으로의 캐릭터 ‘마로’


